
인터뷰-�정인스님 16기획
2017년 6월 14일 수요일

“어르신들의환한미소에기쁨느껴”

▲▲노노인인복복지지 사사업업을을 통통해해 봉봉사사활활동동 하하게게 된된 동동기기는는 무무엇엇입입
니니까까??
부모님께서 일찍 작고하여 어려운 생활 환경에서 살아왔습니

다.�살다보니 부모님을 생각하면 항상 못다한‘효’를 생각하게
되고 부모님 연배의 나이 드신 분을 보면 항상 가슴이 아파와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겠다는 자비심이 일었습니다.�
이것도 또한 부처님의‘이타행’이라 생각하고 사람들 현실

세계에서 펼쳐야 겠다는 마음으로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0년동안 소년소녀 가장을 도왔습니다.�소년소녀

가장을 도우면서 노인복지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
습니다.�
아프고 외로운 노인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저의 마음이 너무

도 시려왔기 때문입니다.�

▲▲스스님님은은 주주로로 어어떤떤 봉봉사사활활동동을을 합합니니까까??
전주지역에서 노인들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

습니다.�
노인복지봉사회 전주지회장을 맡으면서 가정의 달에는 지역

독거 어르신들을 초청해 경로위안잔치를 열어줍니다.�
지난 5월에도 전주 르윈호텔 백제홀에서 경로위한 잔치를 했

습니다.�
아리랑 예술단을 초청해 ‘효 찾아가는 문화공연’과 나눔 위

안잔치를 했습니다.�
이어 전주 수 한방병원에서는 건강상담,�기념식,�점심식사 공

양도 해오고 있습니다.�
르윈호텔에서 한 행사에는 가득 메운 어르신들을 위해 다과와

아리랑예술단의흥겨운공연으로즐거운하루를보냈습니다.�
공연하기 전에는 먼저 어르신들에게 큰 절을 올리고 시작합

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는 것이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한다는 신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 경로위안잔치에 참석한 독거어르신들에게는 전주노인복

지회원들과 독지가들의 후원을 받아 황칠엑기스등의 건강식품
과,�영양제,�생활 필수품.�무릎보호대 등 7,000여만원 상당의
선물도 전달했습니다.
1996년에는 효자동에서 의료기기와 편의시설을 갖춘 노인사

랑방을 운영하며 독거노인과 암환자 등에게 희망을 전하다가
2002년부터 아중리에 연꽃마을 자비원을 열고 노인과 무연고
아동 등을 보살피고 있읍니다.
2011년부터 해마다 설과 추석,�어버이날 무렵 등 3~4차례에

걸쳐 100명의 불우이웃에 3,000만원에서 6,000�만원 상당의 다
기능 제품들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살살아아오오시시면면서서 존존경경했했던던 분분이이 누누구구인인지지 궁궁금금합합니니다다..
무소유를 한 평생 실천하신 법정 스님과 김수환 추기경님을

존경합니다.�

▲▲스스님님의의 출출가가 이이야야기기를를 듣듣고고 싶싶습습니니다다..��
고향은 전주입니다.�35년 전에 지리산 주지사라는 절로 출가

했습니다.�사미계는 도정스님에게 받고,�비구계는 일붕 서경보

큰스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지지금금까까지지 스스님님생생활활과과 복복지지 활활동동을을 하하면면서서 어어려려웠웠던던 일일들들
이이 많많았았을을텐텐데데요요??
그동안 어려웠던 점도 많았지만 내 자신의 업보이다 생각하

고 슬기롭게 헤쳐 나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많이 받고 돈이 많아서 이 사업을 시

작 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월세방을 살고 있지만 이 일이 중
생구제라는 것을 깨닫고 부처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노
력 하고 있습니다.�

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너무도 행복하고
기쁨니다.�어르신들의 환한 미소를 보면 그
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도 르윈호텔 이창승

회장님을 비롯해 전주수한방병원 임선영 원
장님,�법성스님,�김용순 부지회장님 등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창승 회장님은 교회 장로이시면서

종교를 초월하여 저의 법인 고문으로도 활동
하고 있습니다.�
임선영 원장님도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7년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용순 부지회장님도 8년째 도움을 주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

서 힘이 되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앞으으로로 계계획획은은 무무엇엇입입니니까까??��
이 세상 왔다 가는 날까지 이 일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어려운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복지사업에 목적을

두고 사찰을 건축 하지도 않았습니다.�사찰이 있으면 신도들로
인하여 잠시도 사찰을 비워 둘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김민근기자

정인스님은 25년 전부터 노인복지에
대한 봉사 정신을 가지고 병들고 힘든
어르신들을 도우면서 지내왔다.�
스님은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전주

효자동 제일여객 앞에 노인사랑방을
열고 무료로 물리치료 등을 해 주었다.�
2002년부터는 사단법인 한국노인복지

봉사회 전주시지회를 설립하여 암환자
심장병 환자들을 무료로 수술도 시켜
줬다.�
스님은 노인분들을 남몰래 도우면서

행하던 복지사업을 2011년부터는 좀더
체계적으로 했다.�
설날,�추석,�어버이날,�등 매년 3회씩

100여명의 노인들을 초청하여 위문공
연과 각종 필수품을 전달도 했다.�
2017년 현재 20회째를 마치고 올해 부

터는 50명을 더 늘려 150명씩 설날부터
5월 가정의달 등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
다.

정인스님이걸어온길

남몰래도우면서행해온일

2011년부터체계적으로벌여

노인복지사업 25년째이어와…

정인 스님은 25년 전부터 노인복지에 대한 봉사 정신을 가지고 불우한 어르
신들을 도우면서 지내왔다.�
부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면서 어르신들을 돕고 있는 정인 스님의 따뜻

한 마음은 남다르다.
이에 본보는 정인 스님을 찾아 그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편집자주

“부모님께서일찍작고해
어려운생활환경에서살아
부모님생각하며‘효’를생각
힘들어하는어르신들바라보면
제마음이너무도시려와

전주에서다양한봉사전개
지난달에도경로위안잔치벌여
수한방병원등도봉사에도움줘
봉사활동하는것이행복해
세상떠나는날까지계속할것


